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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창묵 46 건축사무소 예원 대표 세명대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한

김기열 63 원주시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박대암 51 원주시의회 의장 바르게살기 원주협의회장

심상기 67 강원도의회 의장 원주시의회 의장

무
안정선 65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원주시의회 의장

최동규 57 강원발전연구원장 강원도 정무부지사

한

권혁돈 55 강릉시의원 강릉시의회 의장

김옥수 62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심재종 57 강원데일리안 대표 삼양식품그룹 이사

이 훈 60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의장

정인수 59 강원도의원

최명희 50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최종아 48 강릉시의회 의장 강릉시의원

무

김돈기 58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김문기 60 태릉컨트리클럽 사장

정부교 50 건축사 사무소 대표 강릉시의원

최돈설 59 강릉시 자치행정국장

최흥집 54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함영회 60 세무사 사무소 대표 민추협 운영위원

우
전억찬 56 동해공고 교장 강원도의원

최경순 53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북평공단 유치위 부위원장

한

김진동 56 동해시장 강원도의원

오원일 50 강원도의원 묵호청년회의소 회장

윤종대 52 동해시의원 천곡동 개발위원장

최한식 67 강원도의원 동해시의회 의장

무 김남성 57 성균관 유도회 동해지부 회장 강원지구청년회의소 회장

우

김영규 60 강원상사대표 태백시의회 의장

김영수 48 태백시의회 부의장 강원건설 대표

김동욱 48 태백시 우리당 당원협의회장 대한석탄공사 노조위원장

박무봉 44 강원도의원 국회의원 비서관

조정식 49 태백 생명의 숲 공동대표 한마음신협이사장

한

김신일 60 강원랜드 복지재단 이사 태백시 부시장

박종기 57 태백시 부시장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장

최경섭 50 태백시의원 태백시의회의장

무
김강산 54 태백문화원장 독립기념관 자료조사위원

김용희 51 기업대표 구룡탄광 대표

우
정현래 57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 이사 속초시 부시장

황돈태 66 속초시 부시장

한

박상철 60 ㈜마리오 감사 대농그룹 상무

조동룡 53 변호사 대한노인회 속초지회 고문변호사

이병선 42 강원도의원 국회 입법비서관

채용생 52 속초시부시장

장세호 59 속초시 지역경제과장 속초시 문화공보실장

최무일 63 관동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속초시 약사회회장

무

김성근 47 속초시의원 설악로타리클럽 회장

김정한 48 속초시의회 의장 동우대 총학생회장

홍우길 40 속초시의원 설악기업정보센터 이사

우 안호성 49 우리당 삼척시당원협의회장 17대 동해₩삼척 총선출마

한

김대수 64 삼척대 총장 전국산업대학교총장협의회장

박상수 48 강원도의원 삼척시축구협회장

신상균 53 삼척시의원 삼척시의회 의장

이방웅 61 강원랜드복지재단이사 동해시 부시장

진경탁 60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14대 국회의원

무

김규원 57 강원도 서기관 태백부시장

김주선 45 강원도 지역신문협의회장 삼척동해신문 발행인

오재광 58 삼척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삼척문화원 이사

이정훈 44 삼척시의원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장

최일순 53 재경 삼척시민회 부회장 재경삼척고동문회장

허남욱 43 LG화재 삼척시태권도협회이사

우
박주선 63 강원도의회 의원 홍천군 기획실장

최기석 48 홍천군의회 부의장 홍천고 총동문회장

한

노승철 62 홍천군수 홍천부군수

김원종 64 홍천군의회 의장 홍천군 북방면장

이진규 59 정당인 홍천군 기획감사실장

우 고석용 58 횡성군 지방자치연구소장 횡성군 강림면장

한

원종익 59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전인택 56 강원도의회 의원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한규호 53 도당 정책자문위원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우
김성용 43 국회의원 보좌관 고려대₩강원대강사

신 철 60 영월군 기획감사실장

한 김신의 65 영월군수 영월부군수

무

김광호 55 영월군의원 영월군의회 의장

김태수 71 전 영월군수 영월 부군수

김태연 39 변호사 강원랜드 고문

엄민현 52 영진기업 대표 강원도의원

우

신교선 63 평창군의원 평창군 문화공보실장

이경진 52 삼원측량설계공사 대표 평창군의원

이석래 48 평창영월정선축협 조합장 평창축협 조합장

한

권혁승 53 평창군수 평창군 공보실장

송영집 63 강원도의원 평창 부군수

이수현 51 평창군의회 의장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

무

박정렬 35 군수선거 출마

백용덕 57 평창군수

신대송 61 평창 부군수

우강호 46 군의원 평창군의회의장

우 문경현 59 철원군수 철원부군수

한
구인호 42 정당인 강원도의회 의원

정호조 57 정당인 동송농협 조합장

무 이수환 58 - 철원군수

한 정갑철 60 화천군수 전 화천군 부군수

우
박경섭 50 정당인 대한적십자사 양구지구협의회장

최형지 44 강원도의회 의원 양구군의회 의원

한
원종성 55 정당인 강원도 체육청소년과장

이종기 62 양구군 산림조합장 양구군의회 의장

무

권봉희 68 - 강원도 체육회 이사

김대영 52 양구군 기획감사실장 양구군 남면장

김현택 46 한반도 정중앙 미래연구소장 양구군 자율방범연합회장

전창범 51 양구부군수 강원도 국제스포츠위원회 사무차장

우 김장준 59 인제군수 인제군 농촌지도소장

한 박삼래 55 인제군의회 의장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변완기 62 강원도 의정회 이사 강원도의회 의원

무
문석완 48 강원도청 자치지원과장 강원도 서울사무소장

이승호 65 - 인제군수

우 김성진 53 한국파이로㈜ 대표 라파즈 한라시멘트 부사장

한

김원기 47 강원도의회 부의장 한국농어민후계자강원도연합회장

이영구 61 고성군수

함형구 56 고성군수 삼척군수

무

남유현 59 전 고성부군수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경일 49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최인철 62 강원도재향경우회장 강원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장

우 양동창 62 충정장학회 이사 양양부군수

한
이진호 59 양양군수 강원도의원

최수영 40 한나라당 부대변인 강원일보 논설위원

무
김남웅 59 노인복지사협회강원도연합회장 인제부군수

정상철 60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회장 강원도의회 부의장

우

송계호 46 정선군생활체육협의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강원지구회장

신선웅 60 정선장학회 부이사장 정선부군수

최승준 49 정선장학회 부이사장 정선신협이사장

한
유창식 52 강원도의원 강원도의회 사무과장

김재석 60 강원도상록회도지부장 함백신협이사장

무
이정룡 51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장 정선군의회의장

전성표 49 정선군의회 의장 정선군체육회이사

양양군

태백시

강릉시

원주시

동해시

철원군

속초시

홍천군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한

류종수 63 춘천시장 국회의원

김용주 44 시의원 한국자유총연맹 춘천지부장

이광준 50 정당인 춘천부시장

이무순 57 춘천시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장강원도의원

무

박수복 62 강원도 테크노파크원장 강원도 정무부지사

조관일 56 강원도 정무부지사 농협중앙회 상무

조명수 52 청와대 인사제도개선비서관 강원도 행정부지사

춘천시

당 이름 나이 현직 주요경력 당 이름 나이 현직 주요경력 당 이름 나이 현직 주요경력

2006년 기초단체장 출마 예상자
※우=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노=민주노동당, 무=무소속. 당명(黨名)은 공천 희망 당. 당내 후보자 이름 가나다 順.

양구군은 유권자가 모두 합해 1만4000이 될

까 말까다. 하지만 2006 지방선거중 최고의 아

기자기한 승부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던 쟁점이 빠짐없이 튀어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이곳은‘양구군의 박정희’로 불리는

임경순(任璟淳)군수가 과거 11년간 좌지우지

해왔다. 탁월한 기획과 추진력에 모두들 반해

있었다. 그러니 다음 지도자를 뽑는 일이니 순

탄할 리 없다. 

24일 현재 군수직 도전자는 무려 8명. 최대

관심사는전체군민 80%가량의전폭적인신임

을 받고 있는 임 군수가 누구를 밀어주느냐다.

현재 부군수로 재직중인 전창범씨를 밀어줄

까? 아니면 강원도청 체육청소년과장을 지냈

고 양구군 기획실장을 역임한 원종성씨를 후

원할까? 둘다아니라면군의회와도의회의원

출신이거나 현직에 종사중인 이종기, 최형지

씨일까? 임 군수는 현재 이와 관련해선 최대

한 입을 막고 있다. 두번째는 이곳의 민심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다. 임 군수가 무소속으

로 3선을 지낸 관계로 이것에 대해서도 현재

뚜렷한 경계를 그을 근거가 없다.

세번째는 군복무 여부. 접경지역인 이곳의

현역 군유권자는 2000여명이다.

김창우기자 (블로그)cwkim.chosun.com

양구는 大選 축소판
임군수 지지 향방이 최대 변수

김현택 박경섭

이종기 김대영

원종성 권봉희

전창범 최형지


